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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society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in its population, with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The objective is to investigate the dietary patterns as an accultur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urban area. The research target was 89 marriage immigrant females in Daejeon, in whom 50.6

% was in their twenties and 49.4 % was in their thirties to forties. 39.3% of the subjects was from China and 28.1

% from Vietnam, which showed similar pattern to the ratio of marriage immigrants’ homeland in Korea. As age goes 

higher, cultural adaptation in Korea was the integration pattern. Marriage immigrant females from Vietnam showed

the highest rates of marginalization pattern as cultural adaptation. Moreover, those with longer marriage duration and

with children tend to show higher rates of integration pattern. ‘Food attitude’, ‘food diversity’, and ‘balance life’ as
eating behaviors are related with acculturation. In conclusi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urban area showed 

integration acculturation patterns, which could be influenced by their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residence period

and Korean language ability and food diversity as dietary patterns factors. Further study with a quantitative analysis 

is need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 of dietary patterns on acculturation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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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

으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의 새로운 생활양

식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다문화가정 결혼이

주여성들에게 새로운 문화 속에서의 삶은 문화적응의 한 과정

이며, 이는 겪어나가야만 하는 생활의 과업이 되었다. 새롭게 

적응해 나가야 할 생활양식 증 인간의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부분은 식생활이다. 식생활은 식품 선택과 소비 등에

서 나타나는 안전과 영양관리 행동으로,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 즉 다문화가정

의 양호한 식생활은 건강과 직결됨으로,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정착해 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대부분이 아시

아지역 여성들의 유입으로 (Ministry of Interior, 2012),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을 보면 중국이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

음으로는 베트남 26.5%, 일본 7.9%, 필리핀 6.5% 순이다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2). 최근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생활양식 및 가치

관 차이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Park, 2009).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한 가정의 아내이자 2세를 출산하여 한국인 남

편과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모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은 그들이 태어나서 성

장했던 문화적 환경과는 상이한 새로운 문화권으로의 진입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생활양식 등을 배

우고 습득해야만 하는 정착의 과정이다(Kim, 2013). 이 과정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육아 및 자녀 교육에서 겪는 곤란, 부부 갈등 등의 

문제(Lee, 2013)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문화적응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Cho & Bae, 

2011).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근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문

화가 지속적･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집단적 문화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의미한다(Barry, 2001). 한

쪽 문화에서만 일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문

화가 서로 영향을 받아 함께 변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

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문화적응의 과정에는 식생활문

화적응이 있다. 식생활은 하루의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인간 삶의 기본이므로, 문화적응에 있어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며, 어려운 과제이다. 

식생활은 음식을 만들고 먹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로서 특정 

지역의 문화나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Kim, 2009).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응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으로 이주 전에 지니고 있던 식생활을 유지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문화적응 과정 중 이주자

의 식사패턴과 식품선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련의 식생활행태 

과정이 문화적응의 한 과정이며, 식생활문화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Jessie, 2003). 따라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식생활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

면서, 식생활에 대한 적응을 거치는데, 이는 그들이 본래 가지

고 있는 본국의 음식문화에 따라 다르게 적응하는 현상으로 나

타나게 된다. 그 이유는 한 나라의 식생활은 그 나라의 고유한 

풍토와 생활습관을 바탕으로 발달되며 역사와 전통과 맥을 같

이 하면서 현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식생활행태는 새로

운 곳에서의 문화적응으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과 화합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

고 하겠다. 

다문화가정은 가족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일반적인 가족과 달

리, 언어, 문화, 생활양식 및 심리 내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을 가

지고 있다. 새로운 문화를 어디서, 누구에게 접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즉,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이 새롭게 접하

게 되는 거주 지역에 따라 생활양식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

난다. 새로운 생활문화는 도시, 농촌 혹은 도서지역 어느 지역

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진다(Lim, 2009; Lee 

& Kang, 2011). 따라서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 구성원간의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심리적응 및 상

호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적응

되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생활행태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

화가정이 겪어 나가야 할 문화적응의 기본적인 과정으로, 이는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문화적 측면과 가족･심리적 측면 등 다

각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 결혼이

주여성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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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2009; Kim 2011). 그러나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문

화적응 스트레스와 문화적응을 유형화하여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들로 매우 제한적이다(Choi, 2009; Yeom & Yang, 2014).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실제 생활 속에서의 기본적으로 부딪치

는 식생활행태 관련 변인들이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응과 관련한 식생활행태 분석은 전무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식생활행태에 대해 분석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석

한다. 둘째,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행태 파

악을 위하여, 식사에 대한 태도, 식사의 다양성, 생활과의 균형 

및 식생활행동을 분석한다. 셋째,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들의 문화적응 유형과 식생활행태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

해 규명한다. 즉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식생활행태 분석 및 그 관련성 규명을 통하여, 양호

한 식생활관리와 바람직한 문화적응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건

강하고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1.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과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신의 문화를 깊이 생각할 필요

도 없었고,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 간 접촉에 의한 다양한 문화접촉으로 문화적응이라는 새

로운 과제가 나타났다. 문화는 동일한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 신념, 가치 그리고 습관과 관습으로, 의식주 생

활을 기본으로,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등의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Landrine & Klonoff, 1994). 문화적응

(acculturation)은 원칙적으로는 중립적인 의미이며,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따라서 문화적응

은 능동적 행위로 다양한 문화적 상황과 접촉하면서 조화를 이

루어가는 과정 또는 결과로 볼 수 있다(Berry, 2001). 문화적응

은 문화접촉 상황에서 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

었으며, 이는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

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이다. 문화적응과 유사한 개

념인 상호문화화(interculturation)는 문화 간 접촉 상황으로 인

하여 문화적 다양성이 구성되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다(Chung & Yang, 2004). 

문화적응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적응의 행

동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문화학습(Culture learning) 이론은 새

로운 문화에 대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다

(Furmham & Bochner, 1986). 또한 문화적응 이론은 일원론과 

다원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원론적 문화적응은 원래의 문화

에서 주류문화에의 적응까지의 단계를 일직선상으로 보는 것으

로, 본래 문화를 버리고 주류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완전한 문

화적응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언어, 가치관, 행동양식, 생활패턴, 

식생활문화 등에서 원래의 문화와 주류 문화가 양립하는 것이 

아닌, 한 쪽을 선택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Berry와 Kalin(1995)

는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집단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접촉을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변화의 과정을 문화변용으로 설명

하였다. 다원론은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 주류사회에 

대한 문화습득 정도와 자국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각각 독립

적으로 구성된 것이다(Berry, 2001). 따라서 문화적응은 본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 본국의 전

통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통합유형

(Integration), 본국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화유형(Assimiliation), 본국의 문화를 고수하는 분

리유형(Segmentation), 본국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에서 갈등하

고 어느 행동도 하지 않는 주변화유형(Marginalization)의 네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Berry, 2005). 선행 연구에서는 문

화적응으로 한국 문화 습득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통합유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많은 학자들이 선

호되어온 문화적응 형태로, 최선의 정신건상 상태를 이끈다고 

알려져 있다(Yoon, 2003; Park, 2008).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의 문화적인 가치와 생활 

방식을 포기한 채 한국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강요된 동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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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carle & Ward, 

1990; Bae, 2011). 중국인과 한국인 이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문화적응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이주자들의 적응형태를 

설명하고 화교사회와 한인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Kim, 1998).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중국

인과 한국인 이주자들이 민족정체성이 강하며, 고유의 문화적

인 전통과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

국인들의 사회적 통합 유형 및 문화정체성의 유지와 관련해서

는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문화적

응에 대한 척도(Berry, 2001)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동

아시아인을 위한 다원론적 방법으로 개발된 문화적응척도(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가 사용되고 있다. 이 척

도는 다원론적 문화적응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는데 사

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측면을 주로 평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Lee, 2003; Noh, 2007).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상의 문화적응 분석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은 다원론적 접근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알려져 있다(Bae, 2011). 

2. 도시형 다문화가정의 식생활행태

다문화 사회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자유롭

고 평등한 삶과 공존을 추구하여야 한다. 다양한 문화들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배제하고 이들 간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보장

하고자 하는 사회로서의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Kim, 2011). 즉 다양한 문화들

의 수용과 인정 그리고 공존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른 다문화 환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 지역의 다문

화 환경은 농어촌이나 도서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형 다문화적 특성은 농어촌 지역에 비하여 보다 더 문화적 

다원성을 이루고 있다.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하다. 즉 매우 다

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 쪽

으로 치우치는 일반론 보다는 다원론이 그리고 새로운 문화 혹

은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동화유형보다는 원래의 문화와 새로

운 문화가 공존하는 통합유형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Lim, 2009). 도시형 다문화가정인 경우,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 종교, 전통, 그리

고 사회적 관습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가정생활문화에서 가장 직접적인 문화적 갈등

과 문화적응을 보인 영역은 식생활이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들은 식생활문화를 통한 문화적 갈등이 있었는데, 이는 한

국 음식의 강요와 모국 음식의 제한이 가장 대표적이며, 식사 

준비 역할 분담, 식생활 관리 측면에서도 나타났다(So & Han, 

2012). 하지만,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한국 음식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주체적인 행위들을 동시에 실천하는 등 

가족 내에서 음식 문화를 변용하고 있었다. 이는 대체로 순응보

다는 문화 간 통합을 지향하는 통합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자신

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출하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있었다

(Kim, 2009). 

식생활행태란 일련의 생활의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식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매일 먹는 음식을 생각해 볼 때, 식사의 식단이 매일

매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되풀이 된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식사법과 패턴은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 이와 같이 

무심히 하고 있는 일상의 식생활에 관한 행동이나 행위는 모두 

식생활에 관한 행태이며, 이는 어떤 한 지역에서 먹는 것에 관

련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양식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

서 식생활행태란 인간이 일상생활을 통해 일어나는 자연스런 

식사 섭취 행동, 즉 식품가공체계와 식사 행동 체계를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 및 외부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나

타나는 일련의 행동으로, 식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 양

식으로 볼 수 있다(Yoo, 2006). 따라서 인간의 식생활에 대한 

목적과 역할은 우선 인체의 생명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와 영양소의 공급으로 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식생활을 통하여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식생활행태는 인간생활에 대한 심리적 충족을 위한 역할을 한

다. 식생활을 통해 정신적인 만족감과 안정을 얻음으로서 전체 

생활의 깊이와 폭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식생

활은 이처럼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결국에는 식

품 소비라는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식생활행태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의 식생활 행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기본이 되는 것은 식사구성안이다. 식사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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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단의 식생활행태의 특성을 기반으로 일상적으로 상용하는 

식품들이 각기 함유한 영양소가 다르므로, 균형 있는 영양섭취

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식품이 적절히 함유된 식사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영양결핍 뿐 아니라 과잉의 영양섭취도 건강

에 해로움이 밝혀져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함으로, 식사구

성안은 이러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

안되었다(Korean Dietary Referece, 2010). 우선 우리나라 다문

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본국에 대한 식사구성안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중국은 예로부터 음식 섭취 목적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장수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적인 식재료 외에 독특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이점이다. 

베트남은 쌀을 주식으로 하며 채소, 생선을 주로 섭취하고 간식

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에서 얻어지는 에너

지가 65%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저소득 계층에서는 식품의 다

양한 섭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외 필리핀은 곡류를 

가장 많이 먹을 식품으로 권장하고, 채소, 과일, 샐러드류는 많

이 먹을 식품으로, 우유 및 유제품과 수조육류는 적당히 먹을 

식품으로, 지방, 설탕, 소금은 약간만 먹을 음식으로 권장하고 

있다. 몽골은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중국과는 달리, 하루 섭취 

식품으로는 육류 3회, 채소, 과일, 견과류는 각각 2-3회, 곡류 1

회, 유제품 1-2회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생활행태는 특정 집단에서 공유된 음식을 섭취하

고, 맛을 알아가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

는 일련의 행동으로 이는 문화적응의 과정이며, 국가나 민족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적응해 나가야할 과정이다. 따

라서 식생활행태는 개인이나 집단이 식사에 대한 태도가 어떠

한지, 식사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지, 그리고 식생활이 생활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측면이 적절하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행태 분석을 위하여 식생활행태 변인으로 식사에 대한 

태도, 식사의 다양성, 생활과의 균형 및 식생활행동 등 4가지 변

인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3.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한 

식생활행태

문화적응은 새로운 문화에 노출되면서 사회경제적, 인구통계

학적, 문화적 요소들과의 매우 복잡하고 동적인 관계에 있다. 

식생활행태는 출생 후 성장하면서 습득하고 형성한 식생활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이며 생활양식으로 그 지역을 떠나더라도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면, 

문화적응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식생활행태 역시 일반적

인 문화적응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결

혼이주여성은 식생활행태를 통한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식생활

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일상적 음식을 섭취한 경험이 중요하다. 

실제 일상에서 음식을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음

식만의 특유의 깊은 맛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식사를 준비

하고 가정에서의 식생활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여러 요

소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문화적응을 위한 식생활행태 분석은 

수행하기 쉽지 않다.

국외의 경우, 문화적응과 식생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데, Yang 과 Fox(1979) 그리고 Satia와 Galanko(2007)는 미

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주로 섭취하고 있는 

식사가 중국식사인지, 미국식사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문화적응이 높을수록 미국식 음식에 대한 섭취가 높은 것

으로 평가하였다. Lee, Sobal과 Frongillo(1999)은 미국에 거주

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사 구성과 식사에 대

한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미국식 식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식생활 

행태는 궁극적으로 만성질환 유병률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

고 있다(Yang, Chung, Kim, Bianchi, & Song, 2007). 문화적

응과 식생활행태와의 관련성은 새로운 문화가 건강한 식생활 

행태와 관련성이 높은 경우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즉 

새로운 문화가 건강한 식생활 행태인 경우 문화적응 수준이 높

을수록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례가 히스패닉 여성 중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이나 동화인 경우, 비만도가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Woodruff, Zaslow, Candelaria, & Elder, 

1997).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의 경우도, 식생활행태에서 문화

적응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문화로 식생활행태가 변화되어, 

미국식사 행태로 적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미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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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행태에서 나타나는 성인병 질환인 심혈관질환, 암, 당뇨 등

의 유병율은 높고 위암, 감염질환과 결핵의 낮은 유병율과 연관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ang et al, 2007). Marmot와 

Syme(1976) 연구와 Lora, Lewis, Eskridge, Stanek-Krogstand 

와 Tranvic(2010)의 연구에서도 서양의 식생활행태로 적응된 

경우, 서구형 질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Chen(2009)은 국가적인 성인병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

화적응수준, 경제수준과 식생활행태가 다양한 민족이나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의 

식사구조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이주 초기에는 미국식사 구조로 

변화되어, 고지방식사와 채소 섭취의 감소 현상을 보였지만, 거

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식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고 하였다(Kim & Oh, 1996). 한국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

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전통 식사를 하는 섭취빈도는 당연히 감

소하기는 하였지만 26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이들은 여전히 

김치와 밥으로 이루어진 한국형 식사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1999). Yang과 Fox(1979)는 이

주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음식을 준비하면서

도 미국 식사를 받아들이기도 하며, 가족이 모일 경우는 전통적 

중국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적응으로 나타나는 식생활행태는 새로운 문화

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차원이 아닌, 다면적이고 동

적으로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Jessie, 2003).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 사회의 한국의 식생활행태가 새로운 문

화이지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경우는 반대로 결혼이주 여성의 본국의 식생활 행태 또한 새로

운 문화에 대한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식생활행태는 건강과 직

결되지만, 항상 건강성과의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과 식생활행태 분석 그

리고 문화적응에 식생활행태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건강

한 식생활 행태 확립 및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도모하여, 더 나

아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기반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식

생활행태를 분석하고, 문화적응에 식생활행태 변인들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1.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행태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의 유입 비율이 가장 많은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를 모국으로 가진 결혼이주여성을 연구의 대

상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

로 동의한 대전광역시 거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

월까지 이었으며, 수집된 자료 중 문항별 응답자 수가 100%인 

다문화가정 89가정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방법

은 구성된 설문조사 자료를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와 해당 국가 언어 모두가 기입된 설문지로 직접기입 방식을 사

용하였으며, 조사의 부연 설명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의 언어

가 능숙한 이중 언어 선생님들의 지원으로 실시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각각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척

도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10문항, 문화적응 측정을 위한 28문항, 그리고 식

생활행태 조사를 위한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60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

령, 교육수준, 직업에 대한 조사와 다원론적 문화적응 이

론에 근거하여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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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특성으로 선행연구(Lee & Kang, 2011; Choi, 2009)

에서 유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제시된 변인들로 구성하

였다. 즉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결혼 전 모국 국적, 거

주기간, 자녀의 유무, 그리고 한국어 사용 능력을 조사하

였다. 이 중 한국어 사용 능력은 자가 판단으로 읽기, 쓰

기, 말하기, 듣기 등의 소통 능력에 대해 상(매우 잘한다), 

중(보통이다), 하(잘하지 못한다)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한국어교육 전문가 3인에 대한 자문을 받아, 모든 항목에

서 상인 경우를 전체적으로 ‘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한 가

지라도 중 이하인 경우는 ‘중’, 그리고 모든 항목이 하인 

경우는 ‘하’로 평가하였다. 

② 문화적응: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분석을 

위하여 다원론에 근거하여 문화적응 유형으로 파악하였

다(Bae, 2011). 문화적응 유형은 모국의 문화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성향과 새로운 문화나 정체성을 습득하는 정

도의 두 독립적 차원으로 측정한 4개의 영역(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으로 구분하였다(Barry, 2001). 통합(inte-

gration)은 모국의 문화나 정체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에 적극적으로 습득하려는 유형이고, 동화

(assimilation)는 자신의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에 적극적으로 습득하려는 유형이

다. 분리(separation)는 새로운 문화나 정체성을 피하고 

모국의 문화나 정체성만 고집하는 유형이며, 주변화

(marginalization)는 어느 쪽의 문화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을 꺼려하는 유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he East 

AsianAcculturation Measure(EAAM) 척도를 Bae(2011)

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활용한 도구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

용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총 28문항이며 통합, 동

화, 분리, 주변화 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

뢰도 Cronbach's ⍺값은 .60∼.65(통합이 (.65), 동화 

(.60), 분리 (.62), 주변화 (.64))이었다.  

③ 식생활행태 : 다문화가정의 생활양식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식생활행태 평가를 위하여, (Kim et al, 1996)의 식생활행

태 분석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 중 본 연구목적에 적

합하도록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식사태도에 관한 4문항, 

식사의 다양성에 관한 12문항, 그리고 생활과의 균형 4문

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마다 점수가 

부여되어, 식사태도는 0점에서 20점, 식사의 다양성은 0

점에서 60점, 그리고 생활과의 균형은 0점에서 20점으로 

산출된다. 또한 식생활행동은 위의 3가지 변인의 합계 점

수에 각각의 합계점수가 전부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점

을 가점하며, 전부 8점 이상인 경우에는 5점을 가점하여 

산출하여, 0점부터 110점으로 점수화 한 것으로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는 식생활행동이 ‘우수’, 60∼79점은 

‘양호’, 60점 미만인 점수는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

는 도구이다. 본 척도는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평가를 위하

여 연구 및 교육･임상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일반화

된 평가도구로서(Lee & Kim, 2013),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 .92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조사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2.0을 이용하였다. 조

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특성 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분석을 

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수행하

였으며, 영향요인은 단계적 다중선형 회귀 분석 후 회귀가정으

로 검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대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89명의 사회인

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연령, 태어난 국가가 중요한 변인이 되며, 

새로운 문화에 접촉한 기간, 자녀의 유무, 그리고 새로운 문화

에서 사용하는 언어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Bae,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령, 출신국가, 거주기간 및 자녀의 유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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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Characteristics N(%)

Age
20 years 45(50.6)

Occupation
Housewife 81(91.0)

30-40 years 44(49,4) workers 8( 9.0)

Nationality

China 35(39.3)
Korean Language 

Ability

Low 27(30.3)

Vietnam 25(28.1) Medium 48(53.9)

Others 29(32.6) High 14(15.8)

Residence Period
Less than 3 years 39(43.8)

Education Levels

Elementary 6( 6.7)

Over 3 years 50(56.2) Middle 20(22.5)

Present of Children
Yes 48(53.9) High 40(44.9)

No 41(46.1) University 23(25.9)

Total 89(100.0) Total 89(100.0)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Integration Assimilation Segregation Marginalization

Age

20 years (n=45) 2.98±1.03 2.98±1.04 3.51±1.22 2.91±0.88

30-40 years (n=44) 3.24±0.99 3.05±1.04 3.44±1.19 2.86±0.83

t 1.780* 0.288 0.597 0.366

Nationality

China (n=35) 3.17±1.08 2.96±1.11 3.43±1.24 2.79±0.91

Vietnam (n=25) 3.17±0.93 2.83±0.97 3.58±1.18 3.01±0.82

Others (n=29) 2.92±0.96 2.89±0.99 3.43±1.22 2.15±5.95

F 0.621 0.033 1.079 2.781*

Residence
Period

Less than 3 years (n=39) 2.76±0.93 2.79±1.01 3.50±1.20 2.77±0.80

Over 3 years (n=50) 3.31±1.04 2.90±1.02 3.47±1.22 2.93±0.90

t 7.244*** 1.095* 0.269 1.945

Present of 
Children

Yes (n=48) 3.24±0.99 2.97±1.06 3.51±1.22 2.89±0.89

No (n=41) 2.93±1.03 2.95±1.01 3.43+1.19 2.86±0.83

t 2.737** 2.936* 0.095 0.962

Korean 
Language 

Ability

Low 2.88±0.57 2.82±0.39 3.11±0.55 3.02±0.43

Medium 2.95±0.70 2.76±0.56 2.97±0.61 3.01±0.60

High 3.60±0.65 3.11±0.40 3.48±0.42 3.58±0.49

F 6.339*** 2.698* 4.318** 6.555***
* p<0.05, ** p<0.01, ***p<0.001

Table 2. Accultura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an ± S.D.)

고 한국어 사용 정도 등을 문화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50.6%이었으며, 30~40대는 

49.4%로 구성되었다. 중국이 39.3%이고, 베트남이 28.1%으로 

구성되어,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비

율과 유사하였다. 기타 국가는 몽골, 필리핀, 태국, 카자흐스탄으

로 구성되었다. 거주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으며, 

자녀의 유무와 직업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듣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15.8%), 중

(53.9%) 그리고 하인 경우는 30.3%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

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70.8%로, 선행연구(Lee & Kang, 2011)

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들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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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언어 친밀도, 언어 사용

정도 등으로 비교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노출은 친구관

계 행동, 사회적 선호도는 음식 선호도 등으로도 비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적응 유형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내용

을 보면(Yoo, 2006; Bae, 2011), 새로운 문화에서의 친구관계

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스스로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은 자

신이 어떤 문화적응 정도에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다문화가

정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던 문화권을 떠나 타문화권의 언어, 

음식, 생활양식 및 관습 등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

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응은 삶의 질이나 정신건강 수준과도 직

결되는 중요한 변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11). 

본 연구에서는 Barry(2001)의 Eastern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를 Bae (2011)의 연구에서 수정한 도구를 그

대로 번역하여 이용하였다. 문화적응 유형은 결혼이주여성의 

모국 문화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성향과 새로운 문화나 정체

성을 습득하려는 성향으로 구분한, 문화적응 유형(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Table 2>, 연령이 높

은 경우 통합유형이 강했으며(p<0.05), 주변화 유형은 베트남에

서 이주해 온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p<0.05). 거주기간이 긴 경우는 통합유형과 동화유형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통합 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연령이 낮은 상태에서 결혼한 20

대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국 사

람이다’라는 항목에 높은 점수가 나타나 분리유형을 강하게 보

였으며,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나는 모국어로 생각

하는 만큼 한국어로도 잘 생각할 수 있다’라는 항목과 ‘학교나 

직장에 있는 대부분의 나의 친구들은 한국인이다’에서 높은 점

수로 나타나 동화유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가 

모두 있다’라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통합유형으로 나타

났다(p<0.0001). 한국어 사용 정도는 4유형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

정의 적응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통합방안과 지원 방안을 위한 

연구(Lim, 2009)에 의하면, 한국의 도시형 다문화가정은 이국

적인 문화요소를 유지한 채 공존하는 도시 내의 모자이크와 같

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농촌의 경우

는 보다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

적인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Choi(2009)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의 본국에 대한 문화의 

이질성이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Kim(1998)은 중국인과 

한국인 이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연구

에서, 대부분의 중국인과 한국인 이주자들이 민족정체성이 강

하며, 고유의 문화적인 전통과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도

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응의 통합과 동화 유형

에서 연령 및 거주기간 및 자녀의 유무 그리고 한국어 사용 정

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동화유형보다는 통합

유형에서 보다 더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형 다문화가정은 통합유형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선행연구(Lim, 2009)와 동일한 결과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착되어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 반면, 주변화 유형은 중국과 

베트남이 아닌 기타의 국가가 모국인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어 

사용 능력이 낮을수록 그 경향이 유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모국

의 국가가 다양하다는 특성도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의 소수인 

경우 문화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었고, 한국어 사용 수

준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식생활행태

개인이나 집단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 제도, 

정책 등을 따라 고유한 식생활행태를 가지고 있다, 식생활행태

는 인류가 생활하고 있는 상이한 자연과 사회 환경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된 것이므로,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같은 민족

은 문화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환경에 

상응해서 변동도 거듭한다. 선호하는 음식이나 식사의 선택은 

문화적으로 결정되므로 문화는 음식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은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식생활행태를 가지

게 된다. 즉, 식사의 준비부터 양념, 향신료 등 섭취하는 방법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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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etary Patterns

Food Attitude Food Diversity Balancing with Life Eating Behaviors†

Age
20 years (n=45) 12.50±3.69 36.52±9.21 13.02±2.91 69.00±14.28

30-40 years (n=44) 13.72±4.82 38.22±9.09 13.62±3.66 74.13±16.29
t 0.026 0.140 0.550 2.435*

Nationality

China (n=35) 12.83±3.94 38.54±7.57 14.39±2.84 73.14±14.54
Vietnam (n=25) 13.38±4.08 37.5±8.87 13.35±3.41 71.82±16.05
Others (n=29) 10.90±5.00 35.67±10.49 12.14±3.04 67.71±15.58

F 1.172 1.433 2.894* 2.313*

Residence Period
Less than 3 years (n=39) 12.26±3.70 37.39±9.66 12.93±3.17 69.76±15.43

Over 3 years (n=50) 12.83±4.57 37.48±8.73 13.36±3.35 72.10±15.09
t 0.111 0.246 2.459* 0.786

Present of 
Children

Yes (n=48) 12.38±4.65 38.07±8.36 13.38±3.15 71.85±15.66
No (n=41) 12.85±3.78 36.36±10.03 13.19±3.47 70.61±15.10

t 0.533 0.176 0.721 0.567

Korean Language 
Ability

Low (n=27) 12.52±4.06 37.15±8.18 13.19±3.01 68.93±18.19
Medium (n=48) 12.06±4.48 36.19±9.87 12.94±3.44 67.96±16.33

High (n=14) 13.14±4.42 36.50±10.64 13.21±4.14 70.26±15.02
F 0.357 0.088 0.063 0.044*

† Eating Behaviors Score = over 80 is good, 60∼80 is fare, below 60 is bad
p<0.05

Table 3. Dietary Behavior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an ± S.D.)

지 각각의 특유한 ‘맛’을 가지고 본인만의 특성을 지닌 식생활

행태를 갖게 된다(Spinder & Schultz, 1996).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행태 분

석을 위하여 식생활행태를 식사 태도, 식사 다양성, 생활과의 

균형 그리고 식생활행동의 4가지 변인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식생활행태 중 식생활행동은 점수화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식생활행동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에서 식생활행동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

활행동은 전반적으로 우수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식사 태도, 식

사의 다양성, 그리고 생활과의 균형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나, 식생활행동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에 따른 차이를 보면, 

생활과의 균형과 전반적인 식생활행동에 있어, 중국에서 온 결

혼이주여성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거

주기간과 자녀의 유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 도서지역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적응을 위한 다학문

적 연구(Lee & Kang, 2011)에서는, 가정의 식생활 형편을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이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하였

고 12% 정도는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도서지

역과 농촌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식생활행태는 경제적 어려

움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도시지역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함께 

모여 거주하거나 함께 모이는 기회가 많아서 자신들의 고유한 

본국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에서의 식생활행태

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비교적 전통적 한국식 식생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So & Han, 2012). 본 연구결과는 전반적인 식생활행동 

점수는 연령이 높고, 중국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한국어 활용 

능력이 높은 경우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

간은 생활과의 균형 적인 측면에서 유의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을 보였다(p<0.05).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

주여성들의 식생활행동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문화에서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식사 다양성 측면에서 점수

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였다. 식생활 행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 중 식사의 다양성은 새로운 식품에 대한 섭취 행태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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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음식에 대한 관리, 섭

취, 조리 등의 관리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Lim & Jung(2014) 연구에서도 제시한 바에 의하면, 도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농촌에 거주하

는 경우보다 규칙적인 식습관 행동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면

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식생활행동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음식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 다양한 섭

취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의 양호한 식생활 관리를 위

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본국의 식사 구성안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적응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

생활행태의 확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4.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식생활행태와의 상관관계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에 따라 식생활행태 변인들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통합유형인 경우는 20대 연

령에서 생활과의 균형 및 식생활 행동, 그리고 한국어 사용 수

준이 상인 경우에서 식사의 다양성 측면에서 유의적인 상관성

이 있었다(p<0.05). 동화유형인 경우, 중국이 본국인 결혼이주 

여성인 경우와 한국어 사용 능력이 높은 경우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p<0.05). 분리유형인 경우는 20대 연령에서 식사의 다

양성에서 역의 상관성이 있었다(p<0.05). 국외의 연구에서는 문

화적응 수준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문화의 식생활에 대한 습득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et al., 1999). 특히 새로운 문화

의 식생활행태가 건강지향적인 경우 그 습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성인병 

유발 등 건강상태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Woodruff et al, 

1997). Lora et al.(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양 국

가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이 서양의 식생활행태로 매우 적응된 

경우, 서구형 질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

가적인 성인병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생활행태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Chen, 2009). 

그러므로 문화적응의 과정에서는 분명 식생활행태가 관여되

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적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역시, 통합유형에서 식생활행태 변인들과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인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본국의 식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

과 한국의 식생활을 습득하려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문화인 한국의 음식이 건강지향적으로 평가

되는 외국인들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합유

형과 동화유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식생활행태로의 유의적 관

련성은 도시형 다문화가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Lim, 

2009)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도시

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행태는 결혼이주여성 자

신 뿐 아니라 가족, 특히 자녀의 건강관리에도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결혼이

주여성의 올바른 식생활행태 확립을 통한 문화적응은 그들의 

한국 사회에의 긍정적인 정착 뿐 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 건강

의 예방 및 관리에도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4.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유

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다문화가정 문화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거주기간, 한국

어능력과 식생활행태 변인들인 식사태도, 식사의 다양성, 생활

과의 관련성, 식생활행동을 독립변수로 넣어서 다중 회귀 분석

을 하였다<Table 5>. 분석결과, 통합유형에 대해서만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통합유형의 경우 거주기간(β=0.314, p<0.05), 

한국어 사용정도(β=0.342, p<0.01), 그리고 식사 다양성(β

=0.33, p<0.05)등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도시

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로, 문화적응의 통합유

형에 거주기간 및 한국어 사용정도 그리고 식생활 행동 관련 변

인 중 식사의 다양성 변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문화적응 유형에서 동화모형은 문화적 단일성을 중시하여, 

우리나라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향인 

반면, 도시지역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주의모형에 입각하여,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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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ntegration Assimilation Separation Marginalization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ge
20 years

30~40 years

Food Attitude
0.147
-0.132

0.207
-0.102

0.061
-0.050

0.090
-0.130

Food Diversity
-0.031
0.076

0.157
0.029

-0.375**
0.078

0.007
0.104

Balance with Life
0.250*
-0.093

0.003
0.047

0.059
-0.064

0.150
-0.090

Eating Behaviors
0.206*
-0.096

0.205
-0.022

0.282
-0.022*

0.131
-0.055

Nationality
China

Vietnam
Others

Food Attitude
-0.041
0.220
-0.164

0.113
0.031
-0.198

0.202
-0.170
-0.266

-0.039
0.259

-0.270*

Food Diversity
0.035
0.098
-0.013

0.205*
-0.029
-0.029

0.136
-0.078
0.191

0.115
-0.035
0.047

Balance with Life
-0.266
-0.312
0.568*

0.011
-0.401
0.307*

0.047
-0.343
-0.080

-0.176
-0.365
0.139

Eating Behaviors
-0.143
0.073
0.057

0.142
-0.099
-0.011

0.211
-0.240
-0.043

-0.043
0.023
0.023

Residence Period
less than 3 years

Over 3 years

Food Attitude
0.059
-0.105

0.323
-0.145

0.052
-0.130

0.00
-0.115

Food Diversity
-0.216
0.139

0.139
0.007

0.197
0.069

-0.033
0.118

Balance with Life
0.197
-0.077

-0.023
-0.035

-0.193
0.006

0.112
-0.055

Eating Behaviors
-0.030
-0.037

0.259
-0.084

0.085
-0.044

0.026
-0.018

President of 
Children

Yes
No

Food Attitude
-0.114
0.224

-0.210
0.328

-0.120
0.164

-0.088
0.106

Food Diversity
0.029
0.007

0.030
-0.012

0.164
0.108

0.047
0.105

Balance with Life
-0.237
0.177

-0.109
0.046

-0.036
-0.226

-0.150
0.084

Eating Behaviors
-0.153
0.155

-0.112
0.129

0.001
0.042

-0.085
0.159

Korean Language 
Ability

Low
Medium

High

Food Attitude
0.064
-0.152
0.104

0.433
-0.208
0.284*

0.359
-0.088
-0.133

0.259
-0.172
-0.228

Food Diversity
0.096
-0.079
0.331*

-0.103
0.072
0.190

-0.117
0.257
0.061

0.449
0.024
-0.085

Balance with Life
-0.440
0.098
0.178

-0.147
0.091
-0.082

-0.579
0.016
0.034

-0.241
0.123
-0.093

Eating Behaviors
0.012
-0.103
0.146

0.034
-0.001
0.180

-0.200
0.152
-0.083

0.315
-0.012
-0.176

*p<0.0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Korea Acculturation Pattern and Dietary Patterns

(N=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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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edictors B t p R2 Adj. R2 F P

Integration

Age 0.102 0.941 0.350
0.320 0.234 3.757 0.001

Residence Period* 0.314 2.501 0.015

Korean Language** 0.342 3.255 0.002

Food Attitude 0.105 0.365 0.716

Food Diversity* 0.335 3.022 0.014

Balance with Life 0.136 0.612 0.542

Food Behaviors 0.101 0.612 0.092

Assimilation

Age 0.111 0.880 0.382
0.084 0.031 0.733 0.677

Residence Period 0.020 0.074 0.616

Korean Language 0.199 1.632 0.107

Food Attitude -0.275 -0.825 0.412

Food Diversity -0.239 -0.506 0.614

Balance with Life -0.213 -0.826 0.411

Food Behaviors 0.566 0.752 0.454

Separation

Age 0.007 0.058 0.954
0.099 -0.013 0.883 0.545

Residence Period -0.043 -0.300 0.765

Korean Language 0.182 1.501 0.138

Food Attitude 0.141 0.427 0.671

Food Diversity 0.723 1,543 0.127

Balance with Life 0.196 0.766 0.446

Food Behaviors -0.819 -1.097 0.276

Marginality

Age -0.165 -1.399 0.166
0.198 0.098 1.977 0.055

Residence Period 0.154 1.129 0.263

Korean Language 0.323 2.829 0.006

Food Attitude -0.148 -0.473 0.638

Food Diversity 0.100 0.227 0.821

Balance with Life 0.022 0.090 0.928

Food Behaviors 0.010 0.014 0.989

*p<0.05, ** p<0.01

Table 5. Dietary Patterns Factors Influencing the Korea Acculturation of Subjects.

(N=89)

적 혼성성과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구성의 기본 원리로 받

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Lim, 2009).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

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화변용 또는 적응 과정에서 식생활행

태의 변용 및 적응은 전반적인 문화적응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

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통합유형의 경우는 거주기간과 한국어 

사용 능력이 주요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식생활행태는 음식을 둘러싼 양식, 습관, 예절 등과 관

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Bae, 2011), 식사의 다양성 변

인은 유의적인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각 가정에

서 식생활행태 변인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한국의 식생활을 익힘과 동시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식생활 행

태는 각 가정의 기존 식생활 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 음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가

족식탁에는 새로운 문화인 우리나라 음식과 또 결혼이주여성 본

국의 음식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는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에 

중요한 식생활행태 변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출신국

가에 대한 고려, 연령 및 거주기간, 그리고 한국어사용 능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적응의 한 과정으로 거쳐나가야 할 

식생활행태와 관련한 다각적 접근을 통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

립 및 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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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적응 유형에 식생활행태가 어

떤 관련성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시 한 곳 

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연구이므로,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

형 다문화가정에 대한 논의로 일반화하는 것은 연구의 제한점

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시에서 실시한 조사연구

로서 도시형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적응과 식생활행태와의 관

련성 분석 결과는 기초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의 문화나 

정체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에 적극적으로 접촉

하려는 유형인 통합유형은 연령이 높은 결혼이주여성, 거주기

간이 오래된 경우,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유의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통합유형이 긍정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최선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고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

에 적극적으로 접촉하려는 동화 유형은 거주기간이 오래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 관련성이 있었다. 반면, 본래의 국가나 새로

운 문화에 대해 어느 쪽도 관련되기를 꺼리는 주변화 유형은 베

트남 출신 집단에게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출신국가가 문화적응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많은 연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도시형 다

문화가정의 경우, 통합유형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Lim, 2009)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식사에 대한 태도, 식사의 다양성 및 생활과의 균형, 그

리고 식생활행동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

혼이주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전반적인 식

생활행동 평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습득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가족은 도시에 거주하던, 농촌에 거주하던, 지역에 상

관없이, 음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식구’란 의미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식생활을 공유하는 즉, 음식을 

함께 먹는 식구처럼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음식문화적응은 

비교적 빠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본국의 음식에 대한 이용 현

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Park, 2009). 본 연

구결과는 도시지역의 다문화가정이 서구의 다문화사회와 유사

하여, 동화모형의 적용이 보다 적절하다는 농촌지역과는 달리, 

다문화주의모형으로, 본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불편함이 없

도록 호혜적인 차원에서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Lim, 2009)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유형으

로 의미가 있으며, 식생활행태 변인은 통합유형에서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p<0.05). 즉, 통합유형의 

경우에서만 의미 있는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거주기간, 한국어

사용 정도, 식사 다양성은 문화적응의 통합유형에 중요한 변인

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우

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안을 할 경우에는 통합유형과 식생활행

태 관련 변인이 중요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바람직한 문

화적응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행태인 식사 다양성 등의 확

립이 요구된다. 모국의 식사 구성안에서 나타나는 식생활행태

의 장점과 새로운 문화인 우리나라의 식생활행태와의 통합유형

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양호한 식생활행태, 더 

나아가 바람직한 문화적응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생활로 영위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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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 등의 원인으로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식생

활행태를 분석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규명하였다. 조사대상은 대전시 거주 다문화가정 89가구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

로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의 비율과 유사하게, 중국(39.3%), 베트남(28.1%)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기타 국가로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은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통합유형 성향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과 자녀의 유무는 동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주변화유형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행태 관련 변인을

분석한 결과, 식사 태도, 식사의 다양성 그리고 생활과의 균형성 및 식생활행동은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유형과 유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식생활행태 변인의 문화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한 결과, 통합유형인 문화적응에서 

거주기간(31.4% 설명력), 한국어 사용 능력(34.2% 설명력), 그리고 식사의 다양성(33.5% 설명력)이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통합유형에 있어, 식생활행태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인 문화적응은 올바른 식생활행태 확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

서의 다양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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